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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17.(수) 06:00

6. 17.(수) 석간
배포 2026. 6. 16.(화) 14:00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한다
- 6.16.(화) 식품명인 제도 활성화 워크숍 개최, 식품명인·전수자 등 130명 참석
- 식품명인 전수자의 명인 지정 소요기간 단축 등 명인 기업의 경영안정 뒷받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16일(화) 대한민국

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식품명인 

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할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식품명인 제도는 전통장류, 김치, 전통주 등의 전통식품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명인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1994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현재 88명의 전통식품 명인이 활동 

중이다. 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보유기능 기록화 사업, 전수자 활동 장려금, 

제품 상품화·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농식품부가 발표한 개선안은 대한민국식품명인협회와 식품명인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했으며, 기업의 성장 지원에 초점을 두었다.

  개선안의 핵심 내용은 식품명인 지정 절차를 개선하여 성실하게 전수 

활동에 전념해온 전수자에 한해 명인 지정 소요기간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식품명인을 연 1회 지정해왔으며, 숨은 명인들을 적극적

으로 발굴하기 위해 후보자 발굴과 검토에 5개월의 기간을 두는 등 지정까지 

7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 다만, 식품명인 전수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후보자 

발굴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전수자에 대한 식품명인 지정 검토는 발굴 단계를 

생략하여 2개월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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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전수자가 식품명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승계 사유가 

발생할 때 신속한 승계가 이뤄져 명인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개선안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국내외 관광객이 우리 전통 식품과 식문화를 체험하기 

쉽도록 식품명인 사업장을 활용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방문 체험이 가능한 식품명인의 사업장과 지역 관광 자원을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 오는 9월 시범 운영한다. 내년에는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권역별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개선과제의 성과가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식품명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식품명인 제도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식품명인 제도 개선안 개요

담당 부서 식품산업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이승욱 (044-201-2131)

그린바이오산업팀 담당자 사무관 정성문 (044-201-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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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  식품명인 제도 개선안 개요

□ 식품명인 제도 개요

ㅇ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 운영(‘94~),

연 1회 지정계획 공고(5월) 후 법정 절차를 거쳐 지정*(12월)

     * 현재 88명 활동(주류 25, 장류 13, 떡·한과류 10, 김치류 7, 차류 7, 엿류 6, 식초 5, 기타 15)

ㅇ 식품명인의 추천을 받아 전수자 선정(77명), 기능 전수활동 지원

□ 주요 개선과제

ㅇ 전수자의 식품명인 지정 패스트트랙 도입(’26.6)

- 성실하게 전수활동에 전념해 온 전수자에 한해 식품명인 승계

사유* 발생 시 명인 지정 소요기간 최소화

     * 승계 사유 : 식품명인 활동이 곤란한 경우, 식품명인 본인이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경우

- 승계 사유 발생 시 별도의 지정계획 공고 없이 전수자가 신청

하도록 하고, 시도·전문가 검토 등 소요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

     * (현행) 후보자 발굴 및 시도·전문가 검토 5개월, 지정 심의·공고 2개월

→ (개선안) 시도·전문가 검토 1개월, 지정 심의·공고 1개월

⇒ 식품명인 기업 승계에 따른 경영 공백 최소화, 경영안정 뒷받침

ㅇ 식품명인 사업장 활용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 방문ㆍ체험이 가능한 식품명인의 사업장을 활용하여 농촌관광

프로그램 시범 운영(‘26.9)

- 내년부터 지방정부ㆍ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품명인 사업장과

지역 관광 자원을 연계한 권역별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 식품명인 사업장 활용 농촌관광 활성화 유도


